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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公 노동이사제 도입, 현광수 이사 임명
경영진 주체로 이사회 참여, 현장 목소리 경영에 반영

 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노사 상생경영의 

실현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, 초대 노동이사로 현광수 이사를 임

명했다고 1일 밝혔다.

  현광수 이사는 1965년생으로 공사에 3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, 현재 공

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에 근무하고 있다. 공사 노동조합 경기지역의

장, 비상근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, 노동이사로서 임기는 2022

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.

  노동이사는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노사상생

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, 특히 경영진의 한 주체로서 이사회에 직접 참

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. 

  공사는 2020년부터 이사회 전 단계 의결기구인 경영위원회에 노동조합 

간부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‘경영위원회 노동조합 참관

제’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, 

올해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첫 노동이사를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 

 현광수 신임 노동이사는 “공사의 첫 노동이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

갖고 근로자와 경영진 간 협력과 상생을 이끌겠다”고 강조하며, “앞으

로 공사의 투명경영, 책임경영, 노사상생경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

다”고 강조했다.


